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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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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Alcoholic Use Disorder,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on Mental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468 students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9.0 program.

Results: As defined by alcoholic use disorder, the proportion of dependent group was 3.6%, disorder group was 
16.9%, and genral group was 79.5%. The levels of alcoholic use disorder depended on gender and residence 
type. The levels of mental health depended on gender, family income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ental 
health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were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gender, which explained about 44.8%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ing intervention are needed to improve mental health and 
alcohol use disorder and that such variabl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intervention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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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성인초기에 해당되며, 건강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다. 대학생활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은 미래의 사회적 역

할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예측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서 이것은 정신건강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Kim, 2010). 대학생은 이전과 다른 대학생활의 적응, 전

공수업, 자신에 대한 이해, 경제적 부담,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문제, 직업준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De et al., 2008), 알코

올․약물남용, 은둔형 외톨이 생활, 게임 중독, 캥거루족, 자

살, 개인화 등의 다양한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

다(Kee, 2008).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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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는 전체 37.5%의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

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낮게 보고된

다(Lee, 2000).

또한 대학생활은 사회적으로 음주가 용인되는 시점으

로, 입시준비로 겪었던 스트레스와 구속 없는 자유를 느끼

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이 선배들의 권유와 MT, 신입생환

영회, 동아리모임 등의 행사에서 자의나 타의로 더 많은 음

주를 경험하게 된다(Lee & Kim, 2009).

2006년 한국대학생 알코올문제예방협회가 전국 12개 

대학 3,329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음주 관련 조사에

서 지난 2000년 보다 월 평균 음주량은 32.7잔에서 48.5잔

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생 다섯 중의 한명 꼴인 20.1%가 알

코올 남용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Yoon, 2007).

과음하는 학생은 비음주자에 비해 친구와의 다툼, 사고, 

경제적 손실, 결석, 예기치 못한 성행위, 자살과 같은 문제

에 직면할 가능성이 25배나 높다고 보고되며(Wecsher et 

al., 1994), 불면, 공포감, 환시 등의 알코올과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Choi, 1998), 알코

올 의존군과 알코올 사용장애군이 일반군보다 정신건강 수

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2003). 

이처럼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신체적, 사회경제적 및 정

신적 건강문제까지 초래하므로(Lee et al., 1999), 대학생

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해 알코올의 장애 수준을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자아

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인데(Kim & Park, 2010), 자아존중

감은 개인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고 건

전한 성격발달과 정신건강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필수 요건이다

(Jo, 2008).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감정폭발이 

잘 되고, 상대의 거절과 부정적 반응에 쉽게 적대적이 되어 

공격적으로 되며(Hyun, 2008), 내적으로 긴장되고 부정

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Lewis et al, 

2000).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알코올 의존증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Park, 2008). 

또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은 자신이 태어나 성장한 원가

족(family-of-origin)의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은 평생을 

통해 지속되기도 하여(Chung, 2008), 가족 구성원의 비판

적인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Barrowclough et al., 2003).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인 

가족의 응집정도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양

호하다고 보고된다(Ahn, 1998). 그러므로 정신건강 수준

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의 응집력과 

자아존종감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

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연구로 알코올 사용장애와 자아존중

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있었으나, 가족응집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 자아존중감 

및 가족응집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

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 사용장애의 차이

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파악

한다. 

대학생의 정신건강, 알코올성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

집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관

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3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설명과 안내에 자발적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동의를 서명한 학생이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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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

의 효과 크기인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 그리

고 독립변수 5개를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92명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고, 468명의 대상자로 하였기에 표본의 크

기는 충분하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

하여 알코올성 사용장애 선별검사, 일반정신건강척도, 가

족응집력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알코올성 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s 

Screening Test, AUDIT)

알코올 사용장애는 알코올성 장애 선별검사로 측정하

였는데, 이 도구는 WHO에서 개발한 10문항의 설문지

(Saunders et al., 1993)로 음주의 양, 빈도 등을 첨가하여 

의학적 의미의 과음과 폭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점이 선행의 

도구들과의 차이점이다. 10문항 중 음주의 양과 횟수에 관

한 3문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12

점 이상을 광범위한 의미의 ‘문제음주’로, 15점 이상을 ‘알

코올 사용 장애’로, 26점 이상을 ‘알코올 의존’으로 의심하

여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58이었다.

2) 일반정신건강척도(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

정신건강은 일반정신건강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이 도구

는 비 정신의료전문가를 위한 정신건강척도로서 세계적으

로 널리 쓰이고 있는 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의 한

국판으로 표준화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Shin (2001)이 번안 한 것

을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신증상으로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20항목으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매우 아니다’ 4

점 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불안요인 5문항, 우울요인 

5문항, 사회적 부적응 9문항, 외출빈도 1문항으로 되었다. 

각 정신증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의 정도가 나

쁜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함을 의미한

다. Shin (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0이었다.

3) 가족응집력 척도

가족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해는 Choi와 Hong (1997)이 

가정환경진단 검사 중 가족응집력에 관한 5문항을 선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까지로 점수범위는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심리적 관계가 좋은 것이다. Choi와 Hong (1997)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4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719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척도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척도

를 Jeon (1974)가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으며, 긍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Likert식 5

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Jeon (197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 까지이었고, 본 연구자가 연구보조원 1명에게 연구목

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훈련을 하였으며, 연구보조원

이 대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을 설명하고 본 자료들

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

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설문지 작성에 

중도에 포기하더라고 어떤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은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

였다. 설문지는 500부를 배부하였으나, 자료가 불충분한 

32부를 제외하고 468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

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15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chool Health

이 영 미

<Table 1> Differences of Alcoholic Use Disorder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pendent group Disorder group General group

 x2 p
n (%) n (%) n (%)

Gender Male
Female

11 (7.3)
 6 (1.9)

44 (29.1)
35 (11.0)

 96 (63.6)
276 (87.1)

35.132 ＜.001

With parents Both 
Father only
Mother only
None

15 (3.6)
 0 (0.0)
 2 (5.7)
 0 (0.0)

71 (17.1)
 2 (15.4)
 6 (17.1)
0 (0.0)

329 (79.3)
 11 (84.6)
 27 (77.1)

   5 (100.0)

 2.281 .892

Family income
(10,000 won)

＜200
200~＜300
300~＜400
≥400

 4 (5.5)
 7 (4.2)
 0 (0.0)
 6 (5.5)

12 (16.4)
30 (18.2)
18 (14.9)
19 (17.4)

 57 (78.1)
128 (77.6)
103 (85.1)
 84 (77.1)

 7.441 .282

Residence type My house
Studio apartment
Dormitory

 6 (8.5)
 1 (2.0)
10 (2.9)

16 (22.5)
16 (32.0)
47 (13.5)

 49 (69.0)
 33 (66.0)
290 (83.6)

18.699 .001

Academic 
achievement

Good
Moderate
Poor

 4 (6.3)
 9 (2.8)
 4 (5.1)

 9 (14.1)
50 (15.4)
20 (25.3)

 51 (79.7)
266 (81.8)
 55 (69.6)

 7.577 .108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

생이 32.3%이고, 여학생이 67.7%이었고, 부모가 생존해 있

는 학생이 88.7%이었고, 가족의 월수입이 200~300만원 이

하가 35.3%이었고, 기숙사생활이 74.1%이었으며, 학교성

적이 보통인 경우가 6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 사용장애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알코올 사용장애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거주형태이

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x2=35.132, p<.001), 거주형

태에서도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알코올 사용장애를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x2=18.699, p=.001)<Table 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t=-2.306, p=.022), 가

족수입(F=4.180, p=.006), 성적(F=10.697, p<.001)이었

는데,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정신건강 점수가 유의하게 낮

았으며, Scheffe 사후 검정결과는 가족수입에서 200만원  

이하의 수입인 학생이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의 

수입보다 정신건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 따라서

는 성적이 하위인 학생이 중, 상보다 정신건강 점수가 높았

으며, 성적이 하위일수록 정신건강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으로, 가족의 수입이 적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

수록 정신건강은 좋지 않게 나타났다<Table 2>. 

4. 대상자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및 자

아존중감의 수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점수는 45.2점이었고, 

가족응집력은18.5점, 자아존중감은 34.20점, 알코올성 장

애별 분류로는 알코올 의존군은 17명(3.6%), 알코올 사용

장애군은 79명(16.9%), 일반군은 372명(79.5%)로 나타났

다<Table 3>.



Vol. 24, No. 2, 2011   159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Table 2> Differences of Mental Health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ntal health 

 t or F p 
 M±SD

Gender Male
Female

151 (32.3)
315 (67.7)

2.20±0.40
2.29±-.38

-2.306 .022

With parents Both 
Father only
Mother only
None

414 (88.7)
12 (2.8)
35 (7.5)
5 (1.1)

2.25±0.39
2.25±0.35
2.30±0.42
2.15±0.26

0.260 .854

Family income
(10,000 won)

＜200a

200~＜300b

300~＜400c

≥400d

72 (15.6)
165 (35.3)
121 (25.9)
108 (23.3)

2.39±0.39
2.27±0.39
2.22±0.36
2.20±0.40

4.180 .006
 a＞c, d1)

Residence type My house
Studio apartment
Dormitory

71 (15.2)
49 (10.7)
346 (74.1)

2.28±0.35
2.25±0.37
2.25±0.40

0.160 .852

Academic achievement Gooda

Moderateb

Poorc

63 (13.7)
324 (69.4)
79 (16.9)

2.11±0.35
2.25±0.37
2.40±0.41

10.697 ＜.001
 a＜b＜c1)

Alcoholic use disorder Dependent group
Disorder group
General group

17 (3.6)
79 (16.9)
372 (79.5)

2.25±0.44
2.35±0.37
2.24±0.38

2.599 .078

1)Scheffe' test.

5. 대상자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및 자

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

집력,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은 

가족응집력(r=-.236, p<.001), 자아존중감(r=-.663, p< 

.001)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알코올 사

용장애(r=.072, p=.121)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

다. 즉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력방식의 회귀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에 따라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가족수입, 

성적과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을 회귀식에 포함 시켰다.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

<Table 3> Levels of Mental health, Alcoholic Use Disorder,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N=468)

Variables  Range n (%) or M±SD

Mental health 1~4 45.2±7.8 

Family cohesion 1~5 18.5±3.2

Self-esteem 1~5 34.2±6.1

Alcoholic use disorder 1~5  9.6±0.6

 Dependent group ≥26  17 (3.6)

 Disorder group 15~25  79 (16.9)

 General group ≤14 372 (79.5)

Table 4. Correlation among Mental Health, Alcoholic use 
Disorder,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N=468)

Variables

Alcoholic 
use disorder

Family 
cohesion

Self-
esteem

r (p) r (p) r (p)

Mental health .072
(.121)

-.236
(＜.001)

-.663
(＜.001)



16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chool Health

이 영 미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Mental Health (N=46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495 0.138 25.411 ＜.001 Durbin-Watson 
1.991

Self-esteem -.395 0.023 -.626 -17.050 ＜.001

Gender .091 .030 .108 3.007 .003

Academic achievement .053 .025 .075 2.121 .034

Family cohesion -.032 .022 -.054 -1.476 .141

Family income -.001 .014 -.002 -.055 .956

R2=.460, Adj. R2=.456 (F=65.128, p＜.001)

하기 전에 독립변수들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

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한 결과는 공

차한계의 경우는 그 값이 0.87~0.93로 0.1 이상이었고, 분

상팽창인자는 1.06~1.14으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

상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값을 구했는데 그 결과는 1.99로 나타나 자

기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5.128, 

p<.001).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변수로는 자아존중감

(β=-.626, p<.001), 성별(β=.108, p=.003), 성적(β=.075, 

p=.034)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정신건강에 대해 

4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

집력 및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에서 알코올 의존군은 

17명(3.6%),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79명(16.9%), 일반군은 

372명(79.5%)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Lee (2003)의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군이 11.0%,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25.4%, 일반군은 63.6%의 비율보다

는 낮게 나타났고, 알코올 의존군과 알코올 사용장애군을 

합친 알코올사용의 장애를 나타내는 비율도 본 연구에서 

20.5%로, Lee (2003)의 연구에서 36.4%로 나타나 본 연구

의 대상자들이 알코올 사용장애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알

코올 사용에 대한 문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 중 남학생의 비율이 32.3%로, Lee

(2003)의 51.2%보다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대학생들이 일반 성인보다 알코올 사용장애 정도

가 높아 대학 내의 술 문화는 심각하며(Lee, 2003), 많은 

수의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문제성음주자로 남기 때문에

(Ham & Hope, 2003), 대학사회의 바람직한 술 문화의 정

착을 위해 학교와 사회의 많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 사용장애의 차이를 보면, 성

별과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로 남

학생이 알코올 의존군은 11명(7.3%), 알코올 사용장애군

은 44명(29.1%), 일반군은 96명(63.6%)로 나타나, 여학생

의 알코올 의존군 6명(1.9%), 알코올 사용장애군 35명

(11.0%), 일반군 276명(87.1%)으로 나타난 것 보다 알코

올 사용장애군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Lee

(2003)와 Park (2008)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의 알코올 사용장애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었

다. 그런데, 여학생도 알코올 의존군과 알코올 사용장애군

을 합친 비율이 12.9%로 나타났는데, 이런 비율은 대학시

절의 음주습관은 음주가 학습되어(Abrahams & Niaura, 

1987),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Lee 

& Kim, 2009), 여학생들의 음주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이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신체의 수분

량이 적고 알코올 대사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생물학적 특

성으로 인해 알코올에 취약하고(Kim, 2006), 유방암의 발

생위험이 높고, 지속적인 과음은 불임, 유산, 태아 알코올

증후군 등의 생식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Van der Walde et al., 2002), 남학생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서 알

코올 의존군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Lee (2003)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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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서 알코올 장애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74.1%의 학

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숙사내의 관리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알코올 장애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숙사 내의 엄

격한 관리가 학생들의 알코올 장애 예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

면, 여학생으로, 가족의 수입이 적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

수록 정신건강은 좋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여학생이고 경제적으

로 빈곤할수록, 성적이 나쁠수록 정신건강은 부정적인 양

상을 보여 대부분의 정신건강 문제가 저소득층에서 더 취

약하다는 연구결과(Bae, 2006)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Lim (2001)의 연구에서도 정신건강은 학업성취

결과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Lee (2011)

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정신건강문제가 많

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준이 친 한 관련을 나타내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화목하지 못한 환경과 더

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학교와 가

족 모두가 함께 관심과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

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은 가족응집력

과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정

신건강이 좋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과 정

신건강과의 관계연구에서, 가족 응집력과 정신건강점수는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Chung & Na, 1991)와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과 정신건강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Ahn, 1988)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과 

부모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 최초 환경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Canetti et al, 199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대학생의 바람직한 정신건강을 위해

서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도를 나타내는 가족

응집력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정신

건강 점수가 높다는 연구(Lee,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었고, 또한 Cho와 Seo (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유지시

키거나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 증진이 중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성별, 성

적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정신건강에 대해 45.6%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

의한 예측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Cho와 Seo

(2010)의 연구와 Lee (2011)의 연구 일치한 결과로 정신건

강은 자아존중감과 친 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 요구된다. 

성별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

며,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성별이 확인된 연구(Bae, 2006)의 결과와 유사

한 결과이었으며, 또한 성적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정신

건강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연구(Cho & Seo, 2010)의 결

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대학생의 정신건

강 향상을 위해 자아존중감, 성별, 성적을 고려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다학제적입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성적이 저조한 저소득

계층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과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 468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가

족응집력,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학생들은 알코올 의존군은 17명(3.6%), 알

코올 사용장애군은 79명(16.9%), 일반군은 372명(79.5%)

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의존군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의

존군과 사용장애군의 비율이 20.5%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

으로 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

생으로, 가족의 수입이 적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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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미

신건강은 좋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정신건강 향상

을 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존중

감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가족응집력

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영향

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성별, 성적으로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에 지나칠 수 있는 정

신건강 수준을 알아보고, 정신건강 관련요인으로 자아존

중감과 성별, 성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 시 이런 변수들을 포함하는 중재개발이 필요하

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중재 

전․후의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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